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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두 사람이 있는 숲속 덤불 (Undergrowth with Two Figures  c. 1890)

빈센트 반 고호 (Vincent Van Gogh 1853 - 1890)

(캔버스에 유채 49.5 cm x 99.7 cm 신시내티 미술관)

1890년 5월에 빈센트 반 고흐는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나

와 파리 북쪽에 있는 오베르-쉬르-와즈라는 시골에 도착

했다. 두 달 후, 7월 27일에 그는 권총으로 자신을 쏘았고 이

틀 후에 사망했다. 그 후로 빈센트 반 고흐의 이미지는‘정

신병에 걸려 자살한 천재 화가’로 굳어졌는데 고흐 자신도 

정신병이 악화될수록 그 사이에 때때로 찾아 오는 명징한 

정신 상태 속에서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

있다. 실제로 고흐는 오베르에 두 달 남짓 머무는 동안 거의 

하루에 캔버스 하나씩을 그려 그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

대부분의 그림이 이 시기에 나왔다.

‘두 사람이 있는 숲속 덤불’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려진 

것으로 추정된다. 평생 그를 후원했던 동생 테오에게 1890

년 6월 30일 날짜로 보내는 편지 속에 고흐는‘수직으로 그

려진 기둥같은 보라색 포플라 나무들’을 언급했고 또‘숲

속 덤불의 바닥은 파란색이고 큰 나무 밑에는 하얀색, 장미

색, 노란색, 초록색 꽃들과 함께 풀들이 만발한다’고 썼다.

고흐는 그림 속 나무와 풀, 꽃 등을 설명하면서 그림 중앙

에 그려진 두 남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미술 비평가들은 

두 남녀의 존재가 숲속 식물 속에 깃든 비옥한 자연의 다산

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.

유럽의 숲속이 어떤 모습인지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

다. 소설 속 묘사나 영화 속 장면 등으로 미루어 상상해 볼 

뿐이다. 19세기 말 프랑스 시골의 숲속은 고흐가 그린 이 그

림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. 하지만 이 그림은 단순한 숲속 풍

경화로 다가오지 않는다. 

가로로 펼쳐진 화면에 하늘이 막힌 채 수직으로 빼곡하게 

늘어선 포플러 나무들. 감옥같은 그 나무들 사이로 걷고 있

는 두 남녀는 마치 숲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듯 박제된 모습

이다. 강박적 붓질로 그려나간 그림 속 어디에도 밖으로 나

가는 길은 없다. 빈틈없이 그려진 이 그림 속에 화가는 무의

식적으로 탈출구 없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 것일까? 보라

색 포플러 나무들 사이로 출렁이는 녹색 덤불 속에 터져 나

오는 영혼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여 이 아름다운 그림을 깊

은 연민 속에 보게 된다. 

 《김동백》  


